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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산업의 총아였던 자동차산업은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이에 정부는 산업 경쟁력 향상과 노동자들

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직업훈련 정책을 추

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직업훈련 정책이 현재의 디지털전

환 시대에 효과적인 직업훈련과정의 제공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보완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국

내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전환은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숙련향상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

산직 대상 훈련의 대다수는 양성과정의 OJT 훈련으로 제한되고, 복합 

공정과정을 담당하는 일부 기술직 및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향상훈련

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지만,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된 훈련과정은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주도의 산업정책

에서 탈피하여 2022년부터 정부지원 아래 산업계가 주도하는 산업전

환 공동훈련센터의 경우에도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과 준비의 부족으로 

산업현장의 직업훈련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훈련 수요-공급의 미스매치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전환, 

친환경 생산으로 대표되는 산업전환의 구체적 비전 아래 필요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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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발굴하고,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 정

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핵심용어 : 디지털전환, 자동화, 직업훈련, 자동차 부품산업, 직업훈련 수요-공급 미스

매치, 양성훈련, 향상훈련, NCS,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I. 문제 제기

20세기 산업의 총아였던 자동차산업은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거대한 도

전에 직면하고 있다. 디지털화는 표준화의 규범을 제공했던 과거에 비해 훨씬 유

연화된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일자리에서도 거대한 혁신

역량을 요구한다. 공정 자동화, 운송-에너지 공급-서비스 제공을 연계한 포괄적 

가치사슬, 차량의 디지털화(커넥티드 서비스), 차량 제조업체에서 모빌리티 서비

스 제공자로의 전환, 소유에서 온디맨드 모빌리티로의 고객요구 변화 등이 그와 

관련된 대표적 변화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의 탈탄소화 압박은 전기차와 모빌

리티 서비스의 요구를 증대시켰고, 테슬라(Tesla)의 성공과 그 뒤를 잇는 웨이모

(Waymo), 바이두(Baidu)의 도전은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커다란 위협이 되

고 있다. 

부품업체를 포함한 기존의 자동차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적극적 대처방안 중 하나는 결국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일터혁신인데, 이는 과거의 ‘3정5S’나 ‘6시그마(Sigma)’ 수준을 넘어 노동자들이 

예측되는 기술변화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매우 유연하고 효율적인 

ICT 기반 생산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Eldracher, 2020). 물론 여기에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 변화의 흐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완전한 지식, 그리고 

디지털화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디지털전환에 대해 국내 노사는 각자에

게 편리한 선택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래에서 분석하고 있듯 디지털화를 곧 자동

화로 이해하는 것이다. 사측은 이를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정규직 노동자

는 디지털화 논쟁 초기의 불안감과는 달리 자동화로 점차 완화되는 업무강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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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동배제적 자동화 전략에 무관심하다. 그 결과 노동강도가 높고, 환경이 열악

한 착취형 작업장(sweat shop)은 가치사슬의 아래로 이전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디지털전환은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과 노동자들의 고

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이전부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해왔던 정부

는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직업훈련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직업

훈련 정책이 현재의 디지털전환 시대에 기업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직업훈련 프

로그램을 제공하는지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른 직업훈련의 변화를 이론

적으로 검토한 후(제Ⅱ장), 정부의 NCS 분류체계를 활용한 정부주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한다(제Ⅲ장). 정부주도의 직업훈련공급이 기업의 훈련수요와 조

응하는지 사례분석을 통해 훈련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를 진단하고(제Ⅳ장), 기존 

직업훈련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제Ⅴ장).

Ⅱ. 선행연구 고찰

1. 테일러리즘에서 디지털전환까지 직업훈련과 숙련의 변화

20세기 초반 대공장제 도입 이후 테일러리즘과 포드주의 생산양식이 정착하면서 

자본으로 임노동의 ‘실질적인 포섭’(reelle Subsumtion : Marx, MEW Bd.23: 433)

이 본격화되었다. 존-레텔의 표현에 따르면 이 과정은 기업이 순수한 가치기반에서 

생산기반 혹은 시간기반 조직으로 전환되는 계기였다(존-레텔, 1986). 이후 뉴딜을 

통해 안정된 노사관계 위에서 노동의 ‘실질적 포섭의 합리화’(Rationalisierung :

Schmiede, 1980: 473f.)가 진행되면서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현대적 

의미의 직업훈련이 시작되었다. 표준화된 반숙련노동 중심의 포디즘-테일러리즘 

아래에서 숙련은 합리적 투자결정과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비용효과적인 자원분배

의 결과이며, 숙련은 시장에서 생산되고, 제공, 판매되는 재화로 인식되었다(cf. 

Marsden, 1999: 53~56). 이 시기의 직업훈련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였으나 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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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리즘 아래 정착된 인력(배치)의 선택 및 조정, 작업 활동의 분류, 표준화 및 작업 

준비, 시간 및 가격 측면에서 노동의 표준화, 직무급과 성과급 도입 등은 오늘날까

지 노동통제와 숙련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후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른 숙

련과 직업훈련에 대한 이해는 대체로 <표 1>과 같이 변화하고 있다. 

<표 1> 시기별 생산방식 및 직업훈련

생산양식 포드주의 포스트 포드주의 디지털전환

기간
20세기 초~
1970년대

1970년대~ 2010년대~

노동 및 
숙련

표준화되고 반숙 
련화된 노동 : 구
상과 실행의 분리
에 따른 (탈)숙련
화 구조의 양극화

- 생산노동의 ‘암묵지’와 ‘숙련노동의 재전문화(Brandt, 1990)’ : 
엄격한 분업의 완화

-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 저숙련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숙련 
일자리가 늘어남

- 숙련의 양극화(2010년대 이후) : 중숙련 일자리가 줄어들
고 저ㆍ고숙련 일자리가 늘어남

복지
국가
(사회
정책)

수동적 노동시
장정책/숙련과 
지식은 개인과 
기업 연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고용연계 복지제도), 고용서비스 제공
/숙련과 지식은 입지의 경쟁적 비교우위 요소/직업훈련에
서 국가의 역할 강화와 차별화(VoC)

생산
방식

테일러주의
(과학적 관리, 
분업화된 생산)

볼보
이즘

비흐름 생산, 팀 작
업, 직무확대와 직
무순환

신생산양식 : 
유연생산+
노동의 주체화/ 
린 생산방식의 
고도화

- 디지털 
  테일러주의
- 디지털화된 
  린 생산
- 스마트공장 
  도입(사이버
  물리시스템)

린 생산
(일본/
독일)

낮은 버퍼와 에러 
발생, 적기생산, 팀 
작업, 지속적 개선 
활동(카이젠)

직업
교육
훈련

표준화된 양성
훈련과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

영국, 
미국

기업 단위 소극적 훈련

유연하고 분권
화된 직업훈련

일본 기업 단위 적극적 훈련

독일
듀얼 시스템(국가 및 기업의 적극
적 참여), 중앙집중적 직업훈련 시
스템

프랑스, 
스웨덴

직업학교 모듈중심의 직업훈련

한국
국가주도의 직업훈련(생산직)과 고
학력 채용(기술직)의 분절화와 사
내직업훈련(대기업)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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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세계경제 위기와 함께 포디즘적 축적체제는 수동적 노동시장정책에 

변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체제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글로벌 시

장경쟁의 강화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 아래 주주가치 지향의 기업

지배구조가 확립되면서 기업의 생산조직은 테일러리즘과 같은 관료적 통제 대신 

노동의 유연화와 기업의 아웃소싱과 같은 시장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임운

택, 2022). 노동력의 숙련과 교육수준은 노동과 자본관계의 새로운 규제방식에 따

라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의 경쟁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Hall 

and Soskice, 2001). GVC(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축과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춘 자

본의 이동 전략에 대항하여 노동력의 숙련과 생산성 향상은 경쟁력 개선을 위한 필

수조건이었고, 공적 직업훈련은 시장실패를 회피하는 중요한 논거를 제공하였다. 

전통적 복지국가의 위기, 실업증가, 주주가치 지향의 기업지배구조, 글로벌 시

장경쟁의 강화 속에서 출현한 포스트 포디즘적 축적제체에서 비용 절약적 생산성 

향상과 고객 지향적 다품종 소량생산을 강조하는 신생산양식이 도입되었다. 볼보

이즘과 린 생산양식이 그것으로 전통적인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에 대한 비판과 함

께 수직적 위계구조에 의한 통제방식보다는 노동자의 숙련에 ‘암묵적 기술’(tacit 

skills)을 강조하고, 양성훈련은 물론 향상훈련을 통해 기업의 가치증식을 최대화

하려고 하였다. 즉 전체 생산조직에서 지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학습개념이 

강조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칼마르와 우데발라 공장이 폐쇄되기는 하였

지만, 팀 작업, 직무순환, 작업 섬(island)과 같은 볼보이즘의 실험은 작업조직의 

변형과 숙련,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Fujimoto et al., 

1997: 10; Hsieh et al., 1997: 24, 33).

린 생산양식(Lean Production)으로 알려진 도요타 생산 시스템(TPS)은 1980

년대 일본 자동차의 서구시장 점령과 함께 높은 생산성과 품질혁신으로 여타 자동

차 제조업체의 생산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을 비롯하여 독일 아이제나

흐(Eisenach)의 오펠(Opel) 공장, 미국 프리몬트의 GM과 도요타의 합자기업 프

로젝트(NUMMI)에서 보듯(Fujimoto et al., 1997: 11; Hsieh et al., 1997: 29, 

34), 제품생산의 가치창출과정에서 효율의 극대화, 원가와 비용절감, 오류 최소화, 

지속적인 혁신의 총체적 관리 시스템으로서 적기생산방식(Just-In-Time : JIT)은 

포스트 포디즘적 생산양식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지속적인 혁신활동(카이젠)이 

강조됨에 따라 노동자는 스스로를 인적자본으로 인지하고, 생산과정에서 자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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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기경제화, 자기합리화의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즉 노동자는 소위 ‘노동력 

기업가’(Arbeitskraftsunternehmer : Voß, 2002)로 노동시장에서 숙련과 권한

의 포트폴리오를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간주하기를 요구받는

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유연 자동화된 작업영역에서 노동자는 기계공정을 조절하

는 동시에(시스템 공정에 관한 숙련), 유연하게 표준화된 영역에서 작업과정을 최

적화해야 하는(시스템 최적화 능력) 이중화된 숙련을 요구받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의 이름으로 진행된 디지털전환은 제품의 기획, 생산, 판매, 소비

자의 피드백 전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더 민감하

고, 높은 수준의 숙련이 요구된다. 디지털전환은 포스트 포드주의를 더욱 고도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도의 시스템기술이 도입되면서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나, 동시에 자동화로 인해 단순반복적이고 시스템 통합적인 

반숙련노동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임운택, 2022).  

홀과 소스키스(Hall and Soskice, 2001)가 제시한 자본주의 다양성(VoC) 논쟁

은 각 국가별로 상이한 포스트 포드주의 직업훈련시스템과 거버넌스 또한 상이하

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숙련형성과 직업훈련은 노사관계, 단체교섭, 복지국

가, 노동시장과 같은 정치경제 영역의 발전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Busemeyer 

and Trampusch, 2012: 3).

자유시장경제 국가로 분류되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 국가 및 공적개입이 적고, 

기업 특수적 숙련이 강조된다. 반면 조정시장경제 국가로 분류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국가 및 공적개입 수준이 높다. 특히 비시장적인 제도적 지원으로써 국가의 

노동시장 제도는 이직률을 낮추는 기제로 작동하면서 기업이 직업훈련에 투자하는 

것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게 만든다(Acemoglu and Pischke, 1999; Graf, 

2013). 

디지털전환은 전통적인 직업훈련 시스템에도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온다. 직업 

중심의 훈련모델이 디지털전환 아래 부상하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에 부합하지 않

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특정 직무의 숙련향상(upskilling)에 초

점을 맞춘 기존의 직업훈련은 단기적 문제해결과 빠른 훈련 습득, 직무수행에서 

다기능 수행(직무확대)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숙련을 제공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 기존에 존재하던 자격 인증구조를 모듈화하거나 분할된 방식으로 재조

정할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Giz, 2021). 다만 분권화 과정에서 자격개발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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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구조의 과도한 분할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Giz, 2021; 류기락 외, 2022: 14). 한편 기존에 인증된 자격체계와는 별개

로 기업별로 개별화된 실습훈련을 인정하고 이를 기존 자격체계와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Jürgen et al., 2017: 85; Achtenhagen and Achtenhagen, 2019: 

224에서 재인용). 왜냐하면 기술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기존에 개발된 자격

체계 및 직업훈련 내용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개별화된 숙련보다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숙련향상의 필

요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기술융합과 유연성의 확대가 이

루어짐에 따라 특수 숙련뿐만 아니라 일반 숙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

문이다(류기락 외, 2022: 10). 

2.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숙련활용과 직업훈련 실태

한국의 경우 IMF 경제위기에 따라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1990년대 말에 고용

보험이 확대되었고, 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을 재훈련시켜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제도의 도입이 본격화되었다. 2000년대 초에는 직업

훈련 시스템 구성 및 개선(이영대, 2001; 이학준, 2002; 장홍근 외, 2003), 당시 

직업훈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일련의 연구(강순희ㆍ노흥성, 2000; 김형만ㆍ

김철희, 2000; 나영선ㆍ이상준, 1999; 김주섭, 2002)가 진행되었다. 해외사례에 

대한 소개와 벤치마킹도 진행되었다.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된 정부 주도의 하향식 

숙련형성체제는 일본의 린 생산양식, 독일의 듀얼시스템, 제3의 길로 알려진 영국

식 근로연계 복지정책,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들의 벤치마킹으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고혜원, 2001; 정주연, 2003; 백성준ㆍ김철희, 2003; 변숙

영ㆍ주인중, 2002; 정영순ㆍ유원선, 2003; 김삼수, 2003; 장석인, 2006; 김기홍ㆍ

김경주, 2007; 고혜원, 2004).

2000년대 이후에는 직업훈련의 실시 방식 및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

이 진행되었다. 지금과 비슷하게 2000년대에도 대다수 부품업체들이 중소업체로, 

고질적인 인력부족 및 비용문제로 인해 주로 기업 내 훈련(OJT) 방식의 훈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덕로ㆍ이종찬, 2004; 조성재, 2006; 조형제, 2007). 심

지어 현대차가 협력업체와의 직업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직자 훈련 및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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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양성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재직자 훈련과정을 3~4일의 단기교육과정으로 구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형제, 2007). 자동차 부

품업체에서 실시한 직업훈련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형ㆍ윤동열, 2011; 최환석ㆍ배문규, 2022). 이는 생산직 직무의 경우 고급교

육이 필요하지 않고, 단기간의 현장직무훈련(OJT) 이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관행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윤동열 외, 2019). 

이러한 자동차산업 특유의 직업훈련 관행은 완성차 업체의 생산특성에 기인한

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적대적 노사관계에 따른 노사 상호 간의 불신은 기술주도

적 생산방식의 도입을 촉진시켰고, 그 결과로 생산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반 생산직에게 높은 숙련이 요구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형제, 2016). 그리고 기술주도적 생산방식의 도입이 2000년대에 이미 자동차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공정에서는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지 않게 되었

다. 오히려 생산부서보다는 보전 및 품질관리 등 생산과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부서에서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조형제, 2007). 

디지털전환과 친환경차 생산이라는 이중전환(dual transformation)의 압박에 

놓인 자동차산업은 생산방식의 유연성 향상과 함께 친환경 제품이라는 새로운 수

요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므로 기존의 숙련과 직업훈련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유

수의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소재한 독일의 경우 생산에 디지털기술을 도입하면

서 그에 따라 직업훈련 시스템이 매우 현대화된 반면 중동부 유럽에 위치한 자회

사 및 부품업체에서는 독일에 비해 일터 훈련 시스템의 구조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커리큘럼의 현대화도 미비하고 설비의 기술수준도 높지 않

다(Krzywdzinski, 2017: 251; Drahokoupil, 2020).

국내 부품업체 대다수가 내연기관차 부품을 생산하는 상황에서 이중전환은 새

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부품업체 노사의 인식과 구체적인 대응 방

식은 업체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이는 직업훈련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

다. 미래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한 업체의 경우 그에 대한 대

응책으로 제품 다변화와 생산공정의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하여 재직 직

원의 숙련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반면 미래차로의 전환이 진행되더라도 내연

기관차 비중의 변화가 당분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그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는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관행의 답습으로 이어진다. 노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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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변화와 임금수준에 민감할 뿐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호 외, 2019; 정흥준 외, 2019; 황선자 외, 2020).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반 생산직을 대상으로 한 향상훈련은 거의 진행되

지 않는다. 선행연구에서 보듯 직업훈련과 숙련향상에 대해 노사 모두 관심과 필

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고, 직업훈련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비

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훈련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

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관련 정부 정책 

및 예산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부품업체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관계자에 대한 인

터뷰 조사를 통해 직업훈련의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Ⅲ. 자동차산업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정부의          

산업전환 및 직업훈련 정책

1. 정부 주도의 디지털전환 및 스마트팩토리 사업

200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은 고용 없는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

지털전환과 이를 통한 제조업의 고도화를 역동적으로 추진하였다. 서구의 경우 기

업 혹은 민관이 협력하여 디지털전환을 추진한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진행

되었다. 

그 첫 출발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정부는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고도화, 디지털화와 함께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을 기울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스마트공장 사업이 추진

되었다. 뒤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정부정책을 주도하

기 시작하였고(2017년 11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그 일환으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사업이 추진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에 세계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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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9. 27), 국정과제 가운데 100만 디지털인

재 양성 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술 정책만으로 산업현장이 곧바로 고도화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

므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구상과 실행을 연계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숙련향상

을 위한 직업훈련은 필수적이다. 아쉽게도 역대 정부의 디지털전환 지원 정책에서 

나타난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대졸자 위주의 연구 개발

직, 기술직 인력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 생산기능직을 대상으로 한 

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비로소 등장하였는데 한국판 뉴딜에서 휴먼뉴딜이라

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정부의 디지털전환 지원 정책에서 기술 중심의 혁신전략에 비해 생산 노동자의 

숙련향상에는 관심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은 관련 예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0년대 후반에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박근혜 정부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이 발표되었던 2015년에 관련 예산이 1,433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1년 8,166억 원으로 산업 및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디

지털전환 정책의 관련 예산은 짧은 기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검색일자 : 2023. 4. 20)). 

동기간 직업능력개발 관련 예산(고용보험 기금 포함)은 디지털전환 지원 예산보

다 훨씬 규모가 크고, 이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관련 예산이 

2015년 1조 6,966억 원에서 2019년 1조 8,413억 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직업

훈련 예산1)의 증가폭은 디지털전환 관련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증가폭보

다 높지 않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되던 2020~2021년에

는 그 이전보다 오히려 직업훈련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2019년 1조 8천억 원에서 

2021년 1조 438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예산구성은 기능인력 양성을 강조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되던 기간 동안에도 기술도입 및 고학력 인력 양성이 

우선순위로 추진된 반면, 생산 기능인력을 위한 양성ㆍ향상 훈련에는 관심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1) 직업능력 관련 예산에서 디지털전환 관련 직업능력 예산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전체 
직업능력 예산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실제 디지털전환 관련 직업능력 예산 비중은 더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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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2)

이명박 정부 시기 본격적으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직무별 지식과 기술 등

을 체계화시킨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NCS) 및 

학습모듈을 도입하였다. NCS는 해당 산업의 규모, 전망, 인력수급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인력수준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한 것으로 고용안정과 인력양

성, 노동시장 불일치 해소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NCS 시스템 도입3) 이

후 2015년에는 정부 주도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자위, Industry Skills 

Council : ISC)가 구성되었고, 인자위별로 소관 산업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보완 등 관리 주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인력공

단, 2016).4)

이 논문에서는 HRD-Net에 등록된, 2017~2022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직업훈

련사업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주직업훈련지원 사

업을 통해 시행된 자동차산업 관련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NCS 분류에 따라 분석하

고 재정리하였다.5) 지원기관은 크게 공공 직업훈련기관과 기업 및 민간기관(단체)

으로 구분하였는데 공공 직업훈련기관은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전문대학, 4년제 

대학), 폴리텍대학, 직업훈련 관련 공공기관을 말하며, 민간기관(단체)은 법인의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으로 나누어진다.6)7)

2) 이 챕터는 임상훈 외(2023)의 보고서 중 제2장 제3절의 내용을 요약, 발전시킨 것이다.
3) NCS의 근거가 되는 자격기본법은 1997년에 제정되었고, 2007년 전면 개정 때 국가직무

능력표준 및 자격체계의 도입이 반영되었다. 2013년 일부 개정 때 NCS 개발 주체의 일
원화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를 통해 NCS 개발 주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원
화되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NCS 
개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NCS 학습모듈을 개발하였다(정향진 외, 2013). 

4) 숙련, 직업훈련, 인력수급 관련 거버넌스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와 함께 지역
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가 있다. 2021년 7월에는 자
동차산업 인자위가 발족되었다(한광식 외, 2022 참조).

5) HRD-Net에 등록된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훈련과정의 
프로그램명과 운영기관, 교육시간, 참여인원 및 수료인원에 대한 자료에서 사업명과 운영
기관을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훈련과정을 추출하여 분석한 것으로 훈련과정별, 
직종별, 소속업체별 참여인원의 현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6) 본 논문에서 말하는 공공 직업훈련기관은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재원을 출연
하여 운영하는 직업훈련 기관뿐만 아니라 공적 성격을 띠면서, 정부지원을 받아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까지를 포괄한다. 국공립 직업계고와 폴리텍대학, 공공 훈련기관뿐만 
아니라 사립 직업계고, 일반대학이 이에 해당된다.

7) 훈련기관별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의 분포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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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산업의 NCS 범주는 <표 2>와 같이 굉장히 넓고 복잡한 한편, 업종

별로는 세분화되어 있다. NCS 시스템의 대분류에서 경영ㆍ회계ㆍ사무, 기계, 재

료, 화학ㆍ바이오, 정보통신, 전기ㆍ전자 범주가 자동차 부품산업에 포함되는 것으

로 나타나 종합산업이라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NCS 분류에 따른 자동차산업 관련 직업훈련프로그램

NCS 분류
해당 훈련프로그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경영
ㆍ

회계
ㆍ

사무

생산
ㆍ

품질
관리

생산
관리

공정관리

TPS, ISO 14001, 공정관리, TPM 심화, 
3정5S, 4M 관리, 공정문제 해결 기법, 
공정문제 개선, 부품개선을 위한 공정능력 
평가

품질
관리

QM/QC 관리

자동차 IATF 16949 과정, MSA, 6시그
마, AIAG, SQ, QC, 5스타레벨업, VDA, 
DFSS 품질시스템 도입,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관리, 품질코스트 관리 실무, QC 7 
Tool 활용 실무, 품질정보 활용 실무, 잠
재적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이해와 실무 
적용(FMEA) 과정

생산ㆍ품질관리
자동차 핵심 core tool(APQP, FMEA, SPC, 
MSA, PPAP) 실무과정

기계
기계
가공

절삭
가공

선반가공 CNC 선반프로그램

밀링가공 CNC 밀링가공

연삭가공 -

CAM CAD/CAM 프로그래밍, CAM 활용 절삭가공

측정
정밀측정(길이, 토크), 측적완리, 도면해독
과 측정기술

성형가공
사출성형 신기술과 불량대책, 사출성형 생
산성 향상 실무, 사출성형기를 통한 자동
차 부품 생산 등

기계조립
ㆍ

관리

기계
조립

기계수동조립 파이롯트 조립교육, 차량분해조립 교육과정

기계소프트
웨어개발

공압전기시퀀스제어

기계
설계

설계
기획

기계설계기획 BIQS, AP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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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NCS 분류
해당 훈련프로그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기계
금형

금형
(공통)

금형스마트 
시스템 

운영ㆍ관리

단조금형 설계 및 제작을 위한 CAD/CAM 
프로그래밍

사출
금형

설계, 제작, 
품질관리, 조립

금형보수실무기초, 정밀자동차금형설계, 사
출금형 품질관리

프레스
금형

설계, 제작, 
품질관리, 

조립

프레스금형현장실무, 프레스금형 기초, 프
레스금형 조립, 프레스금형 품질관리 등

금형 일반 금형보수실무기초, 금형전문기술향상 등
스마트
공장

스마트공장
운영 관리

스마트공장 
시스템 관리

스마트팩토리 구축이해과정, 스마트공장 생
산공정 운영 전문가 등

재료
금속
재료

표면
처리

도금
자동차부품도금 실무, 자동차부품도금실무
향상

금속도장
실무향상교육(도장), 공정기술 실무향상 과
정(도장)

도색 (NCS 미분류)

용접

피복아크용접, 
CO2용접, 가스
텅스텐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
접, 서브머지드아
크용접, 로봇용접

현장용접실무, 생활용접, 설비보전용접실
무, 용접입문, ARC 용접 Basic 과정, ARC, 
CO2 용접 Basic 과정, 용접(프로젝션, 
로봇) 실무, 특수용접, 용접공법의 이해 등

화학
ㆍ

바이오

정밀화학
수소연료

전지
수소연료전지
제조

수소차용 연료전지 시스템 이해

플라스틱
ㆍ

고무

플라스틱 사출성형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사출성형 종합 실무

고무 고무제품제조 자동차용 고무성형기술

정보
통신

정보기술 정보보호
보안사고분석
대응

ISO22301

전기
ㆍ

전자

전기
전기자동

제어

자동제어시스
템유지정비

설비보전기술, 설비보전제어

자동제어
시스템운영

실무향상교육(자동화)

전자기기
일반

전자부품ㆍ
기획생산

전자부품
생산

전기조립복합 품질 가이드, 전기전자조립 
품질관리

전자
기기 
개발

로봇개발
로봇유지
보수

로봇기술 교육

3D프린터
개발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를 활용한 자동차부품설계제작

자율주행
개발

자율주행 하드
웨어, 소프트웨
어 개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량 Lidar 
센서 및 데이터처리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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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NCS 분류
해당 훈련프로그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이해와 활용, 전기차 냉각장치
부품 태핑센터 가공 실무, 자동차(전기자동
차) 부품 작업 개선 활동, 기술직 친환경차
입문교육, 친환경자동차 입문과정 등

연구개발
자동차부품개발 실무, 자동차부품설계제작
전문가 교육 등

제품이해교육
자동차시스템 기초, 자동차 기관의 이해, 
자동차 기관공학 이론실습 등

기타 직무교육
생산기술학교 초급, 오피니언 리더 양성 
과정, 현장마스터 후보교육 

  주 : 1) NCS 체계에 맞춰 고용노동부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훈련과

정을 분류한 것임.

     2) : NCS 미포함, : 미래차 관련

자료 : 고용노동부(2022a); NCS 홈페이지(검색일자 : 2022. 11. 18).

<표 3> 훈련기관별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분포 현황

훈련기관 분류 1순위 2순위 이하
공공 

직업훈련기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기업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민간 영리기관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국민내일배움카드

민간 비영리기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

시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가. 공공 직업훈련기관

공공 직업훈련기관에서 NCS에 따라 시행된 자동차산업 관련 정부지원 훈련프

로그램(중분류)의 분포에서 현재 디지털전환의 트렌드에 맞춰 스마트공장, 생산품

질관리가 전체 훈련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기타직무교

육(7.7%), 금속재료가공(도장, 도금, 도색, 용접)(5.1%), 금형(3.2%), 기계가공(선

반, 밀링, CAM)(2.6%) 등의 훈련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공공 직업

훈련기관에서 많이 개설된 세부 훈련 프로그램도 스마트공장 시스템 관련 훈련프

로그램이 22개, 스마트공장 시스템의 운영 및 구축 관련 훈련프로그램이 18개, 스

마트공장 시스템의 품질 및 생산관리가 16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기계ㆍ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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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관련 훈련프로그램은 부품도금 관련 훈련프로그램이 5개, 사출성형 관련 훈련

프로그램이 3개로 나타나 그 비중이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 2022a; 

NCS 홈페이지(검색일자 : 2022. 11. 18)).

흥미로운 점은 생산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ㆍ품질 관련 훈련프

로그램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자동화 비중이 늘어났음에도 제품 품질에 대

한 우려는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훈련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점이 있기 때문

이다.  

나. 민간의 훈련사업

기업 및 민간훈련기관에서 진행된 직업훈련과정을 보면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 

생산품질관리의 비중이 높지만, 완성차 대기업의 경우 특정 직무별로 필요한 생산

기술 관련 훈련과정(기계가공, 기계조립관리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속재료, 전자기기일반, 전기자동제어와 같이 자동화 설비의 운용 관련 직

업훈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눈길을 끄는 지점은 스마트공장 훈련수요의 비중이 크다는 것인데, 스

마트공장의 도입에 따른 전산화, 디지털화의 특성상 새로운 직무훈련에 대한 수요

가 높아진 탓으로 보인다. 민간 훈련기관은 스마트공장 이론교육을 제외하면 대체

로 생산품질관리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모듈생산방식하에서 부품업체가 생

산하는 제품의 질에 대한 원청업체의 엄격한 관리가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기업 및 직업훈련 민간기관이 실시한 단일 훈련프로그램으로 기계조립, 관리 분

야에 해당하는 파이롯트 조립 교육의 수가 117개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생산

품질관리와 관련된 IATF 교육이 106개, 스마트공장 시스템 운영ㆍ구축 관련 훈련

이 85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공공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 프로그램

에서 나타나는 분포와 유사하다(고용노동부, 2022a; NCS 홈페이지(검색일자 : 

2022. 11. 18)).

3. 디지털전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잠재적 효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전환이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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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석이 존재한다. 디지털전환과 이에 따른 숙련향상의 효과는 디지털기술

의 도입이 노동생산성에 미친 효과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관련 연구는 주

로 개별 국가(지역) 단위에서 진행되었다(Romanova and Ponomareva, 2022; 

Metlyakhin et al., 2020 참조). Relich(2017)는 EU 국가에서 ICT가 노동생산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에 대한 ICT 중에서도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자원관리), e-Commerce,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고객관계관리)의 영향력은 선진국보다는 전환기에 

놓여 있는 국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손꼽힌다. 그중에서도 자동

차산업은 세계 자동차산업 가운데 로봇 밀도가 가장 높고,8) 국내 제조업에서도 높

은 편에 속한 산업9)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노동생산성은 국내 제조업 평균보다 

낮지만, 세계 자동차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는 여러 경쟁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높은 비중의 기술주도적 자동화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 디지털기술 중 한국에서 그 사용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기술은 ERP인 반면(소기업 59%, 중기업 81.7%, 대기업 95.02%), 

나머지 디지털기술의 활용비율은 비교적 낮다(표 4 참조).11) ERP 기술은 수직화

된 형태의 생산관리시스템으로 원ㆍ하청 거래 및 한 기업 내 생산관리의 효율화를 

 8) 세계로봇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가별 자동차산업의 로봇 밀도에서 한국은 
2,867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음으로 독일(1,500), 미국(1,457), 
일본(1,422), 중국(772) 순으로 나타났다(한겨레, 2023. 3. 24).

 9) 세계로봇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산업에서 연간 산업용로봇의 설치대수
에서 자동차는 5,631대로 반도체ㆍLCDㆍLED(7,191대), 기타 전기ㆍ전자(6,861대) 다음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IFR, 2022). 2017년 기준 제조산업별 로봇 밀도에서는 자동
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2,484로 전기전자부품 및 광학기기 제조업(2,531.4)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민ㆍ김한흰, 2019: 54).

10) 국내 제조업에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20년 기준 154.9백만 원
으로 제조업 평균(191.9백만 원) 보다 낮지만(한국생산성본부, 2022a), 세계 자동차산업
에서 한국은 중소기업 118,001 USD(PPP기준), 대기업 236,238 USD(PPP기준)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국가는 중소기업에서는 벨기에(94,199 USD(PPP기준)), 덴마크(84,527 USD(PPP기준)), 
대기업에서는 독일(128,824 USD(PPP기준)), 오스트리아(127,073 USD(PPP기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생산성본부, 2022b).

11) <표 4>에서 언급된 디지털기술과 관련하여 ILO(2020 : 16)는 디지털전환이 자동차산업에
서도 첨단 제조업의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에 해당하는 기술로 고
급분석, 인공지능, 센서 기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사이버물리시스
템, 머신러닝, 로봇, 3D프린팅 기술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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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도입되었다(장성기, 2007). 반면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망관리), CRM과 함께 첨단 디지털기술인 IoT, AI, 빅데이터

와 같이 노동자들의 숙련 및 지식수준의 향상을 필요로 하는 기술의 활용도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디지털전환은 노동배제적 자동화와 기

술지배적 생산체계라는 특성이 강한 반면, 직무중심성을 염두에 둔 기술 활용적 

숙련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국가별 기업규모별 디지털기술 활용 비율

(단위 : %)

기업
규모

캐나다
(2019년)

프랑스 독일
한국

(2020년)
일본 스웨덴 영국

IoT
(2021년 

기준)

소 24.8 20.05 33.69 14.51
18.24

(2019년)
38.06 -

중 32.9 31.57 42.71 24.11
9.90

(2020년)
49.89 -

대 44.2 42.12 48.68 37.85
18.90

(2020년)
60.87 -

AI
(2021년 

기준)

소 2.2 5.03 8.9 1.87
2.81

(2019년)
7.63

3.70
(2020년)

중 5.0 13.07 14.8 5.43
5.69

(2019년)
18.09

4.86
(2020년)

대 17.0 30.95 30.92 20.13
19.46

(2019년)
40.29

11.48
(2020년)

ERP
(2021년 

기준)

소 5.1 40.31 31.24 59.0 - 29.58
19.08

(2019년)

중 20.6 72.21 62.27 81.70 - 56.73
43.50

(2019년)

대 51.1 83.78 80.85 95.02 - 80.85
64.80

(2019년)

클라우드 
컴퓨팅

(2021년 
기준)

소 23.0 25.89 38.42 22.94
17.98

(2019년)
72.51

50.16
(2020년)

중 31.9 45 51.77 35.20
63.80

(2020년)
89.37

65.67
(2020년)

대 45.1 71.13 70.83 46.51
81.30

(2020년)
93.91

72.16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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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계속

기업
규모

캐나다
(2019년)

프랑스 독일
한국

(2020년)
일본 스웨덴 영국

고객관계
관리

(CRM)
(2021년 

기준)

소 16.2 28.87 40.46 16.42 - 33.45
26.16

(2019년)

중 30.3 48.55 60.51 23.30 - 59.22
49.37

(2019년)

대 51.0 65.85 68.96 51.24 - 74.54
62.74

(2019년)

공급사슬 
관리(SCM)
(2017년 

기준)

소 - 10.87 25.85 7.0 - 10.49 9.22

중 - 25.41 41.62 8.35 - 22.08 23.55

대 - 39.17 63.6 26.84 - 40.75 39.34

RFID
(2017년 

기준)

소 1.7 7.78 10.77 50.60 - 8.7 4.56

중 5.3 25.92 32.88 44.57
3.10

(2020년)
25.66 20.15

대 17.1 37.76 51.73 71.91
12.10

(2020년)
43.11 38.21

빅데이터
(2019년 

기준)

소 1.1 19.68 16.25 10.90 4.27 16.79 25.05

중 4.5 30.89 22.23 21.40 7.42 28.57 32.42

대 19.3 42.78 35.81 47.70 19.08 45.39 49.86

  주 : 기업규모별 분류는 다음과 같음. 소기업 : 10~49인, 중소기업 : 50~299인, 대기업 :

250인 이상.

자료 : OECD.Stat 홈페이지(검색일자 : 2022. 9. 3); 임운택ㆍ이균호(2022)에서 재인용.

Ⅳ. 정부주도의 훈련공급과 기업훈련수요의 

미스매치12)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과 직업훈련공급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정부

의 하향식(top-down) 정책은 추진력이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하지만 하루

가 다르게 산업의 복잡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NCS를 통한 직업훈련의 공급은 

12) 임상훈 외(2023)의 보고서 중 제2장 제4절의 내용을 요약, 발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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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을 강조하는 산업현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NCS 기반 훈련공급이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파일럿 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동차 부품업체를 제품생산의 특성(내연기관, 범용, 

전기)에 맞춰 선정하여 해당업체의 노사를 대상으로는 생산제품 및 공정과정, 업

무의 특성, 직업훈련 내용 및 방식, 노사의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을, 산업전환 공

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는 훈련과정의 운영 실태, 훈련과정의 내용 및 방식, 훈련

기관 담당자 및 강사진의 특성을 파악하여 정부주도 훈련사업 공급에 대한 기업 

수요의 매치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전에 작

성하여 심층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디지털전환 관련 수요맞춤형 ‘산업전환 공동훈

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기업, 노사단체, 대학 등이 복

수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운

영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5년간 진행되며 첫 해 10억 원, 2~5년 차 5억 원

씩 총 30억 원의 인프라 구축비와 별도의 훈련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고용노

동부, 2022b). 자동차 부품업체와 공동훈련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2년 6월

부터 2023년 1월까지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표 

5 참조). 

<표 5> 훈련 조사대상자의 개요

범주 분류
조사대상

(조사대상자)
제품 및 공정 특성

기업
수요

내연기관 
부품업체

부품업체 A
(생산직노동자 가, 나, 다,
인사담당자 라)

- 브레이크 호스(내연기관 부품)
- 자동화 수준이 낮음

부품업체 B
(이사 마)

- 오일씰 등(내연기관 부품)
- 자동화 수준이 낮음

범용 부품업체
부품업체 C
(공장장 바)

- 램프(범용 부품)
- 자동화 수준이 높음

미래차 
부품업체

부품업체 D
(이사 사)

- 마그넷(전기차 부품)
- 자동화 수준이 높음

민관협력
훈련수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훈련센터 E(노동단체 H, 사용자단체 I)
(노동단체 H 소속 실장 아, 사용자단체 I 소속 과장 자)
훈련센터 F(업체 J+협약기업)
(업체 J 소속 담당직원 차)
훈련센터 G(대학 K, 사용자단체 L)(대학 K 소속 연구교수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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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차 전환 속 부품업체의 숙련 활용방식에 따른 훈련수요

기업훈련수요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한 업체는 내연기관 부품인 브레이크 호

스를 생산하는 A업체, 오일씰을 생산하는 B업체, 범용 부품인 램프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C업체, 전기차 부품인 마그넷을 생산하는 D업체이다. 

조사 업체들은 ERP, MES와 같은 생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시스템의 수

직적, 수평적 통합을 진행하고 생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시장에서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 다각화를 시도하였고, 다품종 생산에 적합하도록 생산시스템을 

유연화하였다. 특히 자동화가 상당부분 진척되었고, 자동화 비율이 비교적 낮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설비, 장치의 조작ㆍ운용 인터페이스가 간소화되면서 전반적

으로 일반 생산직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숙련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디지털기술의 활용에서 조사대상 업체 모두 AI,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은 도입되지 않았는데, 현재 단계의 OEM 방식 제품생산에서 사측은 도

입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 

생산공정의 고도화와 다품종 생산으로 업무의 다기능화(직무확충, 직무충실, 순

환보직)가 요구되지만 업체별로 대응전략은 다양하다. 내연기관 부품을 주로 생산

하는 A업체의 경우 생산직 노동자들의 반발로 인해 업무의 다기능화, 복합화가 미

진한 상황이다. B업체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순환보직제가 존재하지만 생산품목별 

맞춤 자동화로 인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다. C업체의 경우 근속연수가 길

고, 다기능을 가진 생산직을 선임으로 선정하면서 직무확충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

났다. D업체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인력의 다기능화를 필

요로 하는 한편 자동화 수준이 높아 생산인력의 수는 매우 적다.

직업훈련은 직종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일반 생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입사 직후 짧은 기간 동안 이론 위주의 전사적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생산라인 배치 이후에는 선임자를 통한 OJT 방식의 양성훈련이 진행된

다. 이후 추가적인 향상훈련은 제공되지 않는다. 현장기반ㆍ문제해결형 OJT 훈련

이 일반화되다 보니 NCS 학습모듈의 활용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생산직과는 다르게 반ㆍ조장급 생산직과 기술직에게는 향상훈련이 제공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원청 및 상위 벤더 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

을 유지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개발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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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향상훈련도 진행되는데, 특히 개별적인 교육지원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품업체 B, C, D의 경우 연구개발직, 기술직을 대상으로 설비 관련 지식 및 

숙련 수준의 향상을 위한 외부기관의 교육훈련 참여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향상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연령대별로 다른 인식이 

나타났다. 자동화로 인해 역설적으로 노동강도가 완화되면서 40대 이상 중ㆍ고령 

노동자들은 향상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

대 이하 노동자들의 경우 산업전환이 자신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미래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숙련향상의 기회가 제공되길 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이 속한 사업장에는 교섭을 통해 직업훈련을 

보장해줄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 조합원의 대다수를 구성하

는 중ㆍ고령층 조합원은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적어 노조는 이러한 문제

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개별 노동자 입장에서 직업훈련에 대

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있지만 외

부 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실습장비와 특정한 직무나 업체별로 사용하는 장비가 

달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교육조차 산업현장에서의 업무수행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직업훈련공급기관의 낡은 교육체계와 설비가 기업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업체들은 대체인력 부족으로 외부 

훈련기관의 NCS 기반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든다. 따라서 

NCS 훈련 프로그램의 현실화와 함께 훈련공급방식의 유연성과 현실화가 요구되

는 상황이다.

2. 민간 협업의 훈련과정 운영 실태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중심

으로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해 노사에 대해 직업훈련 동기를 부

여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훈련과정이 산업별, 직종별로 표준화되어 있어 산

업 및 직무 간 경계가 옅어지는 산업현장의 훈련수요를 빠르게 반영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지원 아래 노동계, 산업계, 학계가 자율적으로 훈련수

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훈련과정을 개발, 운영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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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중 훈련센터 E13)는 노동단체 H와 사용자단체 I가 공동

운영하는 센터이다. 훈련센터 F는 소재한 지역의 중견업체 규모의 S부품업체의 부

설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센터로 S부품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공동

으로 참여하고 있다. 훈련센터 G는 대학 K와 관련 사용자단체 L이 공동으로 운영

하는 센터이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은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데, 수요자 중심의 훈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훈련기관과 유사하게 기존 관행

적 방식으로 훈련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중심의 실무훈련은 

거의 없고, 디지털전환 관련 훈련은 실무가 없는 기존 이론중심의 수업으로 운영

되고 있다. 심지어 훈련센터 F의 경우 준비부족으로 인해 실습 프로그램 과정을 

아예 개설하지 못하였다.

공동훈련센터 사업은 기본적으로 디지털전환의 수요에 부합하는 생산 기능인력

의 숙련향상을 목표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생산직 노동자는 훈련과정에서 배제되

어 있었다. 대체인력 부족으로 훈련생을 보내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정으로 생

산기능직 훈련생 확보가 어려운 조사대상 훈련기관은 기술직, 연구개발직, 사무

관리직을 모집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나마도 특화된 훈련사업은 거의 

없었다.

NCS 기반 직업훈련의 경직성을 기업훈련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특히 

미래차 관련 훈련사업을 주로 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

센터의 준비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과정은 기관별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구성되었는데 훈련기관의 노하우 부족과 조사대상 기업들의 소

극적인 반응으로 인해 실태조사의 응답률이 저조하였다. 결국 다른 훈련기관에서

도 찾아볼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이 그대로 운영되었고, 따라서 훈련생 모집 실적

도 저조하였다. 개설된 훈련과정에서는 이론 위주 강의식 수업의 비중이 높고, 기

업특수적 훈련보다는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훈련과정이 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

13) 훈련센터 E는 사용자단체 I의 전국 6개 지역에 위치한 권역별 훈련센터 중 한 곳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는데, 그 훈련센터 인근에 다른 자동차 업종 공동훈련센터가 운영되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다른 지역에 소재한 권역별 훈련센터에서 훈련과정 운영을 권
고받았다. 하지만 권고받은 지역의 권역별 훈련센터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소재하고 있
어 현행 훈련센터를 고집하여 정부 공동훈련센터 사업의 비효율적 운영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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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또한 훈련시간이 짧고 입문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숙련 및 지식향상에 다

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후 심화과정 운영이 계획되어 있으나 실

행여부는 불투명하다.

훈련생 모집 이외에 공동훈련센터는 미래차 관련 값비싼 실습장비 구비의 어려

움을 들어 실습운영을 회피한다. 훈련사업비 대부분을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하는 방식은 공동훈련센터 운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내실 있는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 훈련과정 운영에 대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실제 

생산에 활용되는 기술 및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전문가가 훈련과정을 운영하

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 및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비전공자가 해당 

업무에 배치되거나, 심지어 훈련센터 운영을 위해 관리직 직원이 새로 채용되어 

업무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성 있는 강사의 섭외도 중요한데 조사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서는 기

존에 자동차산업 관련 직업훈련 강사로 활동하던 강사를 섭외하여 훈련과정을 운

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차 관련 이론 수업은 실무를 모르는 교수들에 의해 

운영되었고, 그러다보니 실무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해관계

가 있는 업체의 비협조 혹은 적극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준비부족도 문제로 

드러났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퇴직한 유능한 엔지니어를 

강사로 섭외하여 현장중심의 문제 해결형 숙련향상 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외부강사 인증제와 적정 강사료의 보장과 같은 제

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Ⅴ. 결론 : 직업훈련 정책 재전환을 위한 정책적 제언

디지털전환은 이제 부품산업을 포함한 자동차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요체

이다. 하지만 최첨단 디지털기술은 공정과정 개선의 수단일 뿐, 기술혁신은 보다 민

감한 방식으로 노동자의 숙련과 결합할 때 생산성이 배가될 수 있다. 숙련향상을 위

한 직업훈련은 그러한 이유에서 매우 필요하고, 산업전환기에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직업훈련공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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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에서 보았듯, 정부가 도입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업종별, 직종별로 

표준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테일러리즘/포디즘적 생산양식의 

직업훈련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맞춰 훈련기관들은 

양성훈련에 초점을 둔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전환에 

따라 산업 간, 직무 간 경계가 약화되고, 생산의 유연성은 높아지면서 특정 업종 

및 직무수행을 위해 진행되는 양성훈련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제Ⅳ장에서 검토되었듯,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디지털전

환을 자동화와 저임금 인력의 결합14)으로 이해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단기 전

략에 집중하는 데 있다. 부품업체 노사는 모두 숙련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부품업체에서 생산직 대상 향상훈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한 OJT 방식의 양성훈련이 진행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동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양성훈련은 더욱 간소화되

었고, 숙련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들었다.

부품업체의 단기 전략 고착화가 가지는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는 적지 않다. 

이미 중소 부품기업으로 내국인 청년인력의 유입은 대단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중ㆍ고령자는 물론 현재 청년 노동자의 숙련수준은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물론 사측이나 현장의 노동자로부터 미래지향적 훈련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복합공정과정을 담당하는 반ㆍ조장 급의 생산직이나 기술직, R&D인력 등에 

대한 향상훈련수요는 존재한다. 이에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2022년

부터 정부지원 아래 산업계가 주도하는 산업수요기반의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조차도 훈련사업의 준비가 덜 되었거나 형식적으로 운

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급자 중심의 훈련수요를 산업전환시

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작업장 수요중심의 훈련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매우 시

급하다. 또한 훈련기관의 훈련업무 담당자를 직업훈련 전문가로 양성하여 배

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화 과정에서 직업훈련의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나타나게 된 주요 원

인은 훈련내용의 부실과 훈련과정의 형식적인 운영이다. 부품업체 및 산업전환 공

14) 저임금 저숙련의 생산직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내국인 남성(특히 청년) 인력의 비중은 줄
어드는 반면 여성 및 외국 인력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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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련센터에 대한 인터뷰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동훈련센터를 비롯한 외부 훈련

기관의 훈련과정은 이론중심으로 진행되며 실무교육은 다소 부실하다. 따라서 개

별 훈련에 대한 수요가 적고, 훈련과정은 공급자 편의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중소 부품업체 경영진의 정보 및 인식 부족으로 디지털전환과 관련

된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수요와 무관하게 외부 훈

련기관의 훈련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훈련 참여 저조는 중소 부품업체의 고질적인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훈련공급방식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작업장ㆍ 

일터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공단 혹은 

산업단지 기반 러닝 팩토리(Learning Factory)를 구축하여 이동형 교육방식을 제

공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업훈련은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자의 직업훈련 교육권을 적

정시간 보장하고, 이를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적극

적 노동시장 정책을 개인의 권리와 결합하는 방식은 직업훈련 참가에 대한 개별 

노동자의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조합에게 직업훈련과 숙련은 중요한 사항이다. 서구 노동조합의 경우 전통

적으로 소속 조합원의 숙련향상을 통해 조합원에 대한 인력대체 가능성을 낮춤으

로써 사측에 대한 교섭력을 높였다. 이에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직무의 

통폐합과 생산 유연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조합 차원에서 사측에 직업훈련 실시

를 요구하여 소속 조합원의 고용안정성과 함께 노조 교섭력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NCS나 훈련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숙련-직업훈련 거버넌스 체계의 근

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인력수요 조사 및 NCS 관리를 지역별ㆍ산업별 ISC에서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존 거버넌스 간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

는 한편, 정부가 주도하고 노사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다.15) 

따라서 숙련-직업훈련 거버넌스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숙련향상

에 대한 노사의 관심과 능동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15) 산업별 ISC는 인력양성 및 수급, 직업능력과 관련된 NCS를 관리, 운영하는 거버넌스임에
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별 ISC의 경우 산별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산업별 ISC에 산별 노동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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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 Status of Vocational Educational Training in the 

Auto Parts Industry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Policy Tasks for Improvement

Lim, WoontakㆍLee, Gyunho

The automotive industry, one of the most popular industries of the 20th 

century, is facing a major challenge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Since production, sales and service are much more flexible than before, 

jobs require enormous capacity for innov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and the job security of workers in the 

medium to long term, the government promoted vocational educational 

training measures related to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 this contex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VET policy of the 

government provides an effective VET that meets the needs of 

companies in the current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to suggest  

complementary policy task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 domestic auto parts manufacturers is 

geared towards automation, and interest in upskill is very limited. 

Therefore, most training for production workers is limited to the on 

the job training. There is a need for training for some technical 

professionals and R&D staff responsible for complex processes, but 

state-supported vocational educational training cannot keep up with 

the demand in this area. On the other hand, even in the case of an 

industry-led joint training center with state support from 2022 that 

breaks away from the state industrial policy, it was found that the 

demand for vocational training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wa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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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quately addressed due to insufficient awareness and preparation. In 

order to improve this mismatch between demand and supply for 

vocational training, it is required to discover necessary training demand 

under the concrete vision of industrial transformation represented by 

digital transformation and eco-friendly production, and to improve 

vocational educational training policies that can flexibly respond to 

industrial changes.

Keywords : digital transformation, automation, VET(Vocational Educational 

Training), auto parts industry, mismatch between supply and 

demand for vocational educational training, upskilling,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industry-led joint training 

center


